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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장 소개 - 비전 청년부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아이가 울때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임마누엘 인터뷰 - 티파니 림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바호 선교를 다녀와서 -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 SB673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의 현장에서
                  

어! 함께 읽으니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통독 리더가 추천하는 ‘영어성경 읽기’ 
자녀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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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명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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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호를 열며
담임목사 칼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결혼은 출생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봐도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 화장도 중요하고, 드레스도 중요하고, 예식장 분위기도, 어떤 손님을 몇 명 초청할지도, 신혼살림을 어떤 집에서 시작할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결혼을 결혼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족해도 또는 심지어 없어도 결혼이 가

능하지만, 서약이 없으면 결혼은 결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혼은 곧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결혼에 있어

서 서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많이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혼식에서 우

리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서약’은 소홀히 여기

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혼의 핵심이 ‘약속’인 것처럼, 우리 구원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야 하

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당시 언약은 소나 양의 피로 맺었는데,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 곧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습니다(창15:4-18, 17:1-8).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창12:3), 그의 아들

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셔서(마1:1)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눅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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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듯이, 복음은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십

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에 기초하여 

그의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들되었습니다(갈3:29). 

그러나 결혼할 때 자신들이 한 서약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

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의 구원이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누려도 또 한 없이 

넘치는 이 복된 삶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글ㅣ손원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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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호를 열며
나를 세우는 말씀

힘든
시간을

지나고
보니.....!  

5년전 둘째가 5살이던 해에 아이는 소아류머티즘관절염(JIA)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10만명중 15명이 걸린다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아이는 매일 열이 났고 아프다고 통

증을 호소했습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었기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아이는 약

의 부작용으로 매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

을 보고 있는 저는 마음이 아파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머리로는 ‘기도를 해야지’ 생

각하면서도 막상 기도는 안되고 눈물만 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당시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둘째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며 하나

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둠에 있던 저에게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 같았

습니다. 그 동안 갖고 있던 두려운 마음들, ‘혹시 아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진다면?’, 

‘병이 더 진행되고 관절에 손상이 와 장애가 온다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습니

다. 하나님이 이 아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아이가 자라며 힘든 상황 가운데 놓

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

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1-13).
 

예레미아의 이 구절은 제 둘째 아이가 아플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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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이때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셨어 나를 만나주시려고......”  

둘째는 이제 9살 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믿음 없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

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이들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습니다. 성경읽기를 지금까지 

쭈욱 해오다 보니 큰 아이는 5독을 마치고 올해는 2독 (영어, 한국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3듣(3번을 듣

고), 1독 했습니다. 횟수로 5년째 입니다. 저녁을 꼭 먹어야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 성경을 읽는 것 또한 하루를 보내

며 저희 가족이 해야 하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사전을 찾아봅니다. 지

도를 찾아보기도 하며 에봇에 대한 사진, 성소에 대한 사진도 찾아봅니다. 매일 아이들과 성경을 읽다 보니 사춘기를 지

나고 있는 아이와 순항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과 저와의 거리가 멀

지 않게 느껴집니다. 또한 매일 소리내서 한국어 성경을 읽다보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성

경 읽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유익이 너무도 크고 값집니다.

한편으론 그 시간들을 되돌아 보면 매일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전쟁이었습니

다. 아이들에게 해야한다 소리 지르고 혼내며 시키다 보면 이렇게 읽히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

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물어 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멈출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간절히 찾던 제가 이제는 아이가 다 나았다고 하

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주실 것 같아서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 저희를 만나 주셨고 복 주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

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아이들이 살아가다 힘들고 지칠 때 아이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걸 압니다. 아이

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압니다.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귀한 시간

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ㅣ이경아 (산상기도팀, 주일음식팀)
이경아 자매님은 33페이지에 소개된 예준, 예찬이의 어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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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호를 열며
나를 세우는 찬양

그럼에도
여전히

Santa Clara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19

년 12월30일,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 의사 리원량과 다른 동료의사 7명이 SNS에 처

음 감염 확산을 우려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만 해도, 중국 당국이 

허위 정보 유포등으로 이들을 소환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하고 지나가던 많은 

뉴스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 28개국에 

약 4만 5천여명의 확진자와 1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무섭게 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안, 찬양대에서도 여러 우려의 

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온찬양대는 1년에 두번 진행하는 발성 세미나를 계

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당주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반나절 동안 진

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전처럼 연습을 진행해야하는가?” 

생각해 보니 쏟아지는 질문들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들이 넘쳐났습니다. 유난히 감

기로 많이 아프시고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이 겨울, 저 자신 또한 삼

사일을 꼼짝 못하고 독감으로 누웠었던지라 작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호흡과 기침을 

주고받으며 몇시간씩 함께 연습해야 하는 시온찬양대를 생각하니 잠시 두려움이 몰

려오며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발성세미나도 취소하고 연습도 일단 좀 최소화 하고, 

이런 긴급대책을 세워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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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맘이 스물스물 맘속에 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습관대로 이번주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을 나즈막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곡이 영어곡 인데다 영어 가사가 더욱 주님께 친밀하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영어로 이 찬

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제 맘속에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들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떨어질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고백할 거예요.

오, 당신은 내 구주,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친구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는 순간들”을 계속 지켜보며 두렵고 떨리는 맘으로 지켜봐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큰 지진과 역병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을 이 세상에서(눅21:11) 제가 해야 

할 소명들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오직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이 

세상에 이뤄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에 확신과 함께 소망

이 넘쳤습니다.

저는 찬양대에 함께 이 소망을 나누며 발성세미나도, 찬양연습도 원래 계획대로 함께 잘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손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인정하며 눈물범벅이 되어 하나님께 이 찬양을 

다시 맘 다해 깊이 올려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어릴적 지루함으로 대했던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2020년 말씀통독의 해를 시

작하며 읽기 시작한 레위기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를 지나는 내 맘속에 새겨진 하나

님의 불같은 사랑과 거기에 대한 나의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에게 피를 줘서 그 피를 뿌리고 자기가 직접 가죽

을 벗기고 자기가 직접 각을 뜨고… 제사장에게 넘겨 뜬 각을 머리와 기름을 벌여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최악의 범죄자인 나를 죽이는 대신 자기 외아들, 예수를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

게 죽이시지 않았던가요? 죄값을 치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신이, 과연 어느 이야기에, 어

느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제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지요? 저는 세상에 흉흉한 소문과 사건이 날 때마다 

여전히 그 분이 가르쳐주신 이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 을 보여주신 주님을 예배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마 호주에서 태어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경배찬양의 판도를 바꿨던 Hillsong Church의 창립맴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Geoff 

Bullock도 국가 재난을 선포할 정도였던 최악의 산불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나라, 호주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이 작곡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 | 설정선 (시온찬양대 지휘자)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And the heavens will tremble and fall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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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스타일 믿음의 선진들

187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인 존 로스는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30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대륙을 향해 선교사로 출발하게 된다. 만주의 영구에서 사역을 시작한 존 

로스는 중국어와 사서삼경을 공부하여 10개월만에 중국어 설교를 시작했던 뜨거운 열

정의 선교사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아들을 출산한 아내 스

튜어트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아내의 죽음으로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있던 

존 로스는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금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보내면 된다. 가장 훌륭
한 선교사는 바로 성경이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조선, 

한글 성경을 품은 

존 로스 선교사

존 로스(184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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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선교사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글로 성경을 번역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때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

로 압록강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하던 조선인 이응찬을 만나  복

음을 전하고 그를 어학 교사 겸 조수로 채용하여 성경을 번역하

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877년 로스는 ‘Corean Primer’를 발간 했는데, 이 책은 훗날 한

국 선교사들을 위한 교재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로스는 이응

찬과 한두 명의 한국인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1878년 

봄까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지만, 이응찬이 의주로 돌

아가는 바람에 번역은 잠시 중단됐다. 그러나 로스는 성경 번역

의 핵심 인물인 서상륜을 만났고, 그와 함께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번역을 이어가게 됐다. 

1882년 로스가 한글로 펴낸 누가복음 번역서인 '예수셩교 누가

복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된다.  누가복음 번역서를 

내면서 부터 'God'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늘에 이른

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1887년에는 신약을 한글로  

완역한 '예수셩교젼셔'가 드디어 발간된다.

이처럼 한글성경은 1874년부터 1886년까지 만 10년이라는 오

랜 시간을 거쳐 완성됐다. 그리고 이응찬, 서상륜 등 여러 한국

인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라고 고백

했다. 한글 성경이 완성된 후 압록강 고려문 접경지대에 살던 조

선인들과 한글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이들은 출간된 한글 성경을 조선 사람들

에게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조

선 관군에게 발각되어 성경을 불에 태워 압록강에 버려야 했

던 한 매서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기

도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재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이후 한국인 개종자들과 성경 반포에 책임을 맡은 권서들은 성

경을 짊어지고 마을마다 방문해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의 씨를 

뿌렸다. 로스는 성경을 반포하기 수월한 한인촌을 대상으로 사

역을 시작했고 김청송을 ‘최초로 완성된 복음서를 가진 전도사’ 

겸 권서로 삼아 파송했다. 이들의 권서 활동으로 개종을 희망하

는 자들이 생겨났고,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조선 땅에

는 서간도 한인촌, 서울, 압록강 연안의 평북 지역, 평양,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고, 내한한 선교사

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그들을 찾아와 세례를 요청하

는 자들도 생기는 등 로스의 한글 성경은 한반도 내 기독교 확산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존 로스 선교사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눈물을 쏟

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하나의 독립 국가로  온전히 서

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러한 헌신의 삶은 최초의 한국어 문법책

과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 그리고 최초의 한국 역사책으로 열매

를 맺었다.

조선인들에게 조선글로 된 성경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라고 

고백했던 존 로스 선교사

그의 첫 발걸음이 조선의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은 사랑이었고 말씀이었다. 
                    

                                           출처 | 선교사 인명사전, 선교 한국

                                                          정리 | 이정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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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스타일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바호 선교 준비부터 선교현장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

고자 합니다. 

나바호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세워주신 리

더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단계인 선교보

고와 간증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훈련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바호 선교 준비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팀원 전

체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둘째는 저녁 8시가 되면 각

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되

면 제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아이들은 “공동기도 시간이

다~~”를 외치며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둘러 앉아 돌아가면서 

나바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기도

내용이 영혼구원과 순종이었습니다. 저를 닮아 무뚝뚝한 큰 아

이는 선교 내내 함박웃음을 피우며 나바호 아이들의 친구가 되

어주었고, 네 살 막내도 나바호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니며 나름

의 선교사역을 감당했으며, 남편은 건축사역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간증 

Navajo Nation을
           다녀와서

여덟 살 아들이 꼭 방문선교팀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아이를 전

담 마크하기 위해 저도 방문선교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캐롤과 이벤지큐브 외워오는 것을 

방문선교팀의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착한 학생” 컴플렉스가 있

는 저를 움직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시작은 했으나, 

업무와 다른 여러가지 일로 출발하는 날까지 다 외우지 못해 무

거운 마음으로 이벤지 큐브와 선교 훈련 책자를 가방에 넣었습

니다. 그리고, Barstow 경유지를 거쳐 숙소인 Flaggstaff에 도

착할 때까지, 열심히 캐롤을 듣고, 이벤지큐브의 내용을 외웠습

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

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라이드팀은 순종을 원하시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

다. 길눈 어둡고, 운전이 서툴러 어떤 여행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졸면서 운전해도 제가 하는 것 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입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 가

보는 동네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라니… 겁도 나

고 저 때문에 아이들을 놓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

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

리고 또 두드리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태우기 위해 다시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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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다는 말씀이 이런 마음일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

드리노니…하셨던 예수님도 나처럼 애가 타셨을까? 때론 거칠

고 예의 없고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을 보며, 심호흡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의 이 사역이 언젠가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

을 가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바호의 방문사역은 나바호 안 쪽으로 깊이 들어가 흙으로 다

져진 비포장 도로를 한참 지나 세네 집 정도가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한 두 가정을 방문하고, 또 다시 비포장도로를 달려 다른 

동네로 이동하여 한 두 집을 방문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을

이 띄엄띄엄 있고, VBS가 진행되는 2-3 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제약이 있어 많은 가정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

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합니

다. 그리고 집 안에 계신 분들 수에 맞추어 성도님들이 준비해주

신 선물상자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외부인의 방문에 얼떨떨

하던 사람들도 선물을 받으면 고마워하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

나님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첫 가정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이런 저런 이야

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나가야 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아~~ 이번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가야하나보다…”하

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함께한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하시며 용기있게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는 조심스레 아주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니

의 허락에, 우리는 준비한 이벤지큐브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

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가정

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

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팀원이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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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스타일

마지막 날 방문한 가정은 성탄절을 맞이해 할머니를 찾아온 아이들 7명과 몇 명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우

리는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을 맞추며 아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몇 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와~~ 성령

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과 기쁨이 넘쳤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때, 성

령님께서 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중학교 수학 선생님의 

초대로 간 전도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겠냐는 질문에 이 아이들처럼 손을 들고 있는 제 모습, 인도하는 분을 따

라 영접기도를 하는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이 아이

들도 선택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힘으로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

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나바호 선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나바호 선교는 또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
다. 

  글 | 임은아 (사이판 목장, 도서부)

▲ 3일 동안 나바호의 땅을 밟으며 가정을 방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방문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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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비오는 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곳은 건기를 한창지나 온통 빨간 흙먼지로 뒤덮이고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온도 내려가 새벽엔 섭씨 21도 (69.8F), 낮엔 29도 (84.2F)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옷을 껴입고 춥다고하며 다닙니다. 날씨가 이러면 감기 환자가 많아지는데, 중국발 바이러스와 시기가 겹쳐서, 상황

이 좋지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9일에 CIA 학교부지 안에서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빈 

교실이 없게 되므로, 센터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설립된 임마누엘 캄

보디아 사단법인에서 주관이 되어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설계 변경등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의 허가 수속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축 시공회사를 물색하던 중, 저희 마을 센터 출신이던 소찌읕 형제가 부사장으로 있는 Tancons 

라는 캄보디아 건축회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소찌읕 형제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Fee 를 받

지 않고 공사를 하며, 사장님께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부모님이 이혼한 가운데, 삼촌댁에서 살다가 

9 학년을 마치고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에 저희 센터가 열리게 되면서 학생으로 들어와 공

부하고 대학공부까지 마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감사하며 보답하는 귀한 형제가 있어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있고 1~3세대 학생들과 다시 만났

습니다. 이들은 다 프놈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세워질 

학교, 커뮤니티 센터, 직업학교, 병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며, 어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해 이 나라 사람들의 삶속에 예수님을 심는 총체적 선교 (holistic mission)를 하며 궁극적으로 이 

선교의 주체가 이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떠난 자리에 교회 목사, 학교 교장, 커뮤니티센터의 센

터장, 병원 원장, 기술학교 교장 등이 캄보디아 사람이 되어야 사역이 잘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2006 년부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이 캄보디아 사역과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들을 욕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받을 칭찬입니다. 선교사의 받을 상을 함께 받으실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조 에스더 선교사 올림

땅 끝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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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B 673 통과를 위해 서명 등 여러 모

양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부터 교회와  많은 단체, 학부모들

은 SB 673 발의안을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변태적인 성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이 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두 한 마음이 되

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SB48과 AB329

에 의거해, 공립학교 K-12th 모든 학생들에

게 어떤 수업시간에도 성교육 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투명한 성

교육 공개,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아이를 수

업시간에 뺄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권리, 의

학적인 검증이 된 성교육만 공개할 것이라는 

골자를 가진 SB 673법안은 너무 중요한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교육상원의원 투

표 결과 5:2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

안 통과를 위해 작성한 편지가 3만 통이 넘고 

이메일과 온라인 청원까지 무려 5만 개가 넘

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은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SB 673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1월 15일, 법안 상정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중 99%가 이 법안 지지를 위해 한 명씩 마이크 앞

으로 나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

람들이 1시간이 넘도록 지지 의사를 밝힌데 반해 겨우 13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Planned Parenthood, ACLU, LGBT, PTA 

등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한 여성이 7만명의 PTA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여 그 법을 지지하는 많은 학부모를 분노케 했

습니다. 임마누엘교회에서 함께 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저희부부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교육 시스템(System)의 과정(Process)에 아이들

을 맡기라는 말만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행해지는 변태적인 성교육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방청객들 중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거짓말!!” 이라고 소리를 질러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

준비해 온 피켓을 들고 허탈하게 공청회

장을 빠져 나온 SB 673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Mike Morrell 의원의 연설

과 여러 Speaker들의 연설을 듣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누어진 성교

육의 실태는 감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일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피켓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DON’T MESS WITH KIDS’ INNO-

CENCE!!”. 순결, 깨끗함 (Innocence)...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요. 하나님 나

라에 속한 귀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라고, 끊임없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라는 세상의 가르

침 속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귀한 이

름들입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

라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

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선 사람들로 인해 

가슴이 찡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귀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주었기에 이제는 다

시 얻기 위해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

입니다.

얼마 전 유타주에서는 미국에서 19번째

주로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이 통

과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

한 노력이 성공한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

게 됩니다. 

그러기에 SB 673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

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해질 지라도 하나님

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통

치를 꿈꾸며 기도로, 또한 이 땅에서 주신 

권리로 싸워나가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청회장에서 법안의 지지를 위해 얘기한 

한 여성의 말이 생각납니다. “Thanks for 

waking  up Christians” 이제 캘리포니

아 크리스찬들이 모두 깨어나야 할 때임

을 깨닫습니다. 법안 지지를 위해 온 사람

들의 상당수가 자신을 Christian, Church 

Pastor, Children’s Ministry Pastor라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영적

인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파

괴해 가는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깨

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공청회를 위해 새벽부터 갓 돌지난 찬송

이를을 안고 세크라멘토까지 가서 당당

히 마이크 앞에서 “My name is Eun a 

Cho. I have five kids. I strongly sup-

port this Bill.” 이라고 외쳐준 조은아 부

목자님, 큰 아이들을 학교도 안보내고 4

명의 아이를 데리고 씩씩하게 세크라멘토

까지 여전사처럼 달려와 준 박미라 부목

자님, 서명용지를 수십통 가지고 가셔서 

온 베이지역을 다 뒤져 서명을 사인받아

오신 박진숙 집사님,  공청회를 통해 미

국교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

동받으셨다던 조현주사모님...결국 법안

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돌아오자마자 운

전해서 간 남편을 시작으로 다들 감기몸

살로 드러 누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한 기쁨이 넘쳤음을 고백합니

다. 결과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더 기뻐하

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크리스챤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

다. SB 673 서명을 위해 엑셀작업과 편

지우송작업등 모든 업무를 담당해 주신 

손진우목자님 가정과 목장식구들께 감

사드립니다. 적군의 침입을 보고 나팔수

되어 깨워주시고 이 모든 일을 지도해 주

신 TVnext 김태오 목사님과 새라사모님

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지 깨닫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글 | 강한나 권사 (이고니온 목장 부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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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년은 성경 통독의 해다. 임마누엘장로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4년마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다. 2016년에는 1300여 명의 성도가 성경 통

독에 참여해 약 900명이 완독하는 기쁨을 누렸다. 성경 통독의 열기는 그 뒤로도 이어

져 2017년 168명, 2018년 142명, 2019년 164명 등 해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

에 참여하고 있다. 2017~2019년 3년 연속 통독자도 98명에 달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주

일 예배 설교를 비롯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의 설교를 성경 읽는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 성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경의 맥

락을 짚어주는 강의도 개설했다. 지난해 11월 '성경이란 무엇인가',  '신구약 개요' 강

의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매월 셋째주 토요일 '성경 통독 담당 및 소그룹 리더 모

임'을 통해 다음달에 읽을 성경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연초에는 전 교인에게 성경 통

독 일정표가 표시된 달력 및 탁상 달력을 배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량의 성경을 읽

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특히 올해는 170여 명의 성경 통독 리더가 세워져 1년 동안 각 목장 혹은 소그룹의 성

경 통독을 인도한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목장 혹은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외로운 성

경 통독 마라톤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소그룹에 신청해 통독 완주에 성공하길 기

도한다. 

글 | 편집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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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먼저 이야기에 빠져라

자녀세대가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

유에 대해 조 박사는 이유는 부모에게 있다고 이

야기 하고 있습니다. 즉 체험을 통해 부모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해야 자녀에게 잘 전달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해야 한다고 이

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데, 자녀가 말씀을 

사랑할까요? 부모가 먼저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

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

로 풀어서 자녀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부모의 스

토리텔링은 자녀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끼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흥미진

진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것이죠.[1]”

“미래 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유태인

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토라를 스토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

태인들은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경 스토리를 들려주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질문보다 

크다’는 믿음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

렇게 한다면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

니다.[1]”

[1] 정형권, [기획] 성경통독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1) 성경통독, 어떻게 할까,

기독신문,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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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지는 지난 2월 15일 성경 통독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89명이 응답했다. 

역시 성경 통독 리더 답다. 올해 처음 성경통독에 도전하는 

리더들도 많았지만 이미 성경을 4번 이상 읽은 리더들도 상

당했다. '지금까지 성경통독을 몇 번 했나'라는 질문에 4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리더가 24명이었으며 △처음 (24), △1

번 이상 (17), △2번 이상 (12), △3번 이상 (11) 순이었다. 3

분의 2 이상이 이미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 셈이다. 

리더들의 그간의 성경 통독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설문 결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리더들이 많았

다.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한가'라는 질문에 절반

에 가까운 리더 (4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장소를 정해두고 하

루 중 시간 날 때 읽는다는 응답은 25명, 시간과 장소가 일정치 

않다는 응답자는 19명에 그쳤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과 

오전 중에 성경을 읽는다는 응답 (64명)이 오후와 잠자기 전에 

읽는다는 응답 (24명)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리더 설문조사

"일정한 시간, 장소 

정해서 읽으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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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경 통독 참여 전에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었나'라는 질문

에는 절반에 가까운 리더 (40명)가 주 4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

고 답했다. △주 3~4회 (10), △주 1~2회 (11), △월 1-3회 (15), 

△거의 읽지 않는다 (13) 등으로 대부분의 리더들이 일상 속에

서 꾸준히 성경 읽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꾸준히 성경을 읽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4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20), △말씀을 삶에 적용

하기 위해(15), △말씀을 통한 위로 (10) 순이었다. 

한편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나 됐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년 이상 (57), △10~20년 (12), △5~10년 (12), △1~5년 

(8) 순이었으며,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는 40대 (41명)가 가장 

많았고 △50대 (22), △60대 이상 (14), △30대 (12) 순이었다. 
 

글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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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경 통독 리더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목장 모임 중 목자님께 성경 통독 리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목원 분들

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것이 주저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

다. 그동안 성경 통독을 해오던 터라 읽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리더의 자리는 

부담이 되었는데, 잘 도와주시는 팀원들이 계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Q 성경 통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A 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일의 통독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목원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을 성경 통독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성경 

통독에 참여하면서 유스 (Youth)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 깨달은 점을 공유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

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 순서

지를 참고해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세지와 서로의 지난 삶을 나누며 개인 기

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Q 팀원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계신가요?
A 모두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독려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

일 아침에 제일 처음으로 올려주시는 부지런한 분부터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말

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까지 매일 다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역할이라고 하면 팀원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

씀을 즐겁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성경 통독 리더 Q & A

"어! 함께 읽으니 

성경이 읽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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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에서 매달 있는 ‘성경 통독 소그룹 리더 훈련’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제게는 성경 통독 소그룹 리더 훈련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고 매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준비하신 강의를 들으며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고, 성경의 맥도 다시 짚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바이블 프로젝트’도 같이 보니 이해하기 쉽고 흥

미롭습니다. 다음 달에 읽을 성경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유익하

고 성경 통독의 은혜가 배가되는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목사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준

비해 오시는데 훈련 시간이 짧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Q 섬기고 계신 소그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소그룹은 멕시칼리 목장(최동명 목자) 중 알마덴 지역의 세 가정이 모여있습니다. 최동명 

목자님, 임광모 형제님, 그리고 저희 가정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게 되니 잊어버리거나 스킵하지 

않고 더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한 절의 말씀만 올리지만 

같은 본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

다. 또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놓친 말씀을 다른 지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며 죽는 날까지 마음에 새겨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 김용준 (성경통독 리더, 멕시칼리 목장, 호산나 성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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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르고 지혜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

니 말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이 뒤따르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

국 사람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 2016년 여름에 와서 2017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웠고 읽는 것이 재미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와 내용을 나누는 가운

데 장벽처럼 느껴지는 책명과 지명, 인물명을 영어로 정확히 발음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버전 중에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제임

스왕 버전을 택했습니다. 고어체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창세기를 지나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한글 성경은 쉬운 버전으로 영어 성경은 어려운 버전으로 읽는 것이 모순되지만 우리말은 한

자어가 많고 뜻이 깊은 만큼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영어 

사전을 찾는 것처럼 한자어도 한자 사전을 통해 의미를 바르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영어 성경을 읽으며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성경 통독 리더가 추천하는 

‘영어성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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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11:18) 

세상이 편리해져서 스마트폰 속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 율법책을 가지

지 못했던 시대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써서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성경 앱은 많은 앱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양한 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별됨이 없으니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자세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

다.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 매일 소그룹방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숙제와 부담이 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는 도움의 손길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거뜬히 

읽어내는데 내가 읽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이고 게으름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자신을 다잡게 됩

니다. 저는 2018년부터 속했던 일곱 명 소그룹에서 올해는 리더로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장을 만들며 

성경을 읽는 것이 그야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으로 보여질까봐 따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하게도 리더 정주영 사모님과 팀원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같은 소그룹 안에서 새 리더로 함께 영어 성경을 읽으

며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경을 한글로 읽으시는 분들, 필요한 부분만 영어로 발췌해서 읽으시는 분들,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해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언어적인 새

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를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 성경 읽기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

시길 권해 드립니다. 

글 | 박주현 (웹중보기도팀, 기도하는 엄마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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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카톡! 아침마다 열심히 울려대는 성경 통독 그룹의 카톡소리는 멜로디가 되어 유쾌

한 하루의 문을 엽니다. 2020년 성경 통독의 해를 맞아 교회에서 제안하는 모든 규율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아침식사 전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

어나 세수하고 식탁으로 갑니다. 성경을 펴놓고 목이 컬컬하여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

로 출애굽기를 읽어 가고 있을 때 남편이 나옵니다. 컬컬한 목소리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출애굽기 4:24~26 말씀이 저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 하룻 밤을 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

려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 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서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십보라가 '피 남편' 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모

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죽이려 하시다니. 가슴이 쿵닥쿵닥 뛰며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또 읽고 읽어보는데 할례 때문이었더라는 말씀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1)

조용한 내조자 십보라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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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어찌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을까요? 나그네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정신없는 삶이었겠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의 행동은 기막힌 순발력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 모세를 살립니

다. 그렇다면 십보라는 어떻게 할례를 알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에는 아프다는 생각이거나 이방인으로서 할례

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마 반대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아내 십보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차리는 빠른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십보라

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생활한 반려자요, 죽을 뻔했던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출애굽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운 조용한 내조자였습니다.하나님은 이방인 아내 십보라를 보호

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두 아들과 함께 모세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출 18:5)

아내 된 자로서 조용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보라와 같은 내조자로 있어야겠다

고 다짐해 봅니다. 

글 | 이순남 부목자 (순다 목장 김광석 리더, 기드온300기도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 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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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교회에 출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저는 늘 주변을 맴도는 열정없는 

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어머니가 미리 등록해 놓은 학원을 빼먹으면 혼이 날까 

두려워 억지로 책가방만 덜렁덜렁 흔들어대며 다녔던 열등생처럼 교회라는 공간은 늘 저

에게 낯설고 편치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를 낳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잦은 이사를 하면서 사는 동네도 자주 바뀌

었습니다. 이곳 저곳 보따리 장수 처럼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다 보니 교회에서도 VIP 아닌 

VIP 대접을 받으며 돌고 돌아 저는 다시 임마누엘 교회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 미국땅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 왔지만 저는 늘상 관광객처럼, 외지인처럼 지내고 있었습

니다. 신앙 생활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교회에 몸담고 있었지만 늘 초신

자만큼도 안되는 믿음을 가진 구경꾼이었습니다.

이곳에 돌아와 남편과 딸, 저 이렇게 셋이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

음 한켠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복은 오직 나만 비껴가는구나’란 패배감이 있었습니

다. 반복되고 길었던 가시밭길의 순간들만 생각나면서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주일 학교와 어와나(AWANA)를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

에서 배우고,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자라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주께로 한걸음 더 가까이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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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유명한 전집을 들여 집안 곳곳에 두어도 한번도 보지 않던 아

이가 매주 수요일 어와나 시간을 기다리며 이 구절을 밤이나 낮

이나 읊고 또 읊었습니다. 딸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번뜩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라는 울타리는 우리 아이를 

지켜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마음속의 불안감

은 안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마음보

다 버텨낸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우리 가정에서 딸은 너무도 건

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가 지나온 인생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함께 보고 지나왔음에도 

딸은 어느 한군데 어두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

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어루만져주고 계셨나 봅니다.

가끔씩은 딸 아이가 “엄마는 왜? 하나님을 왜 안믿어? 하나님 

말씀을 몰라?” 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대한 의문일 것입니다. 

이런 딸 아이의 물음이 저에게는 심적으로 커다란 도전이 되

었습니다. 

이 즈음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에 임하

게 되었습니다. 이제 1학년인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매일 

20분 책읽기 과제가 있어 우리는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그

날 그날의 성경 분량을 읽고 딸아이는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식

탁 위에 모래시계를 두거나 휴대폰 타이머를 두고 우리는 시간

을 다투는 경쟁도 합니다. 세식구가 각자 휴대폰, 테블릿을 들고 

침대에서 빈둥거리던 저녁시간에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저도 딸아이도 이제는 무언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잡음 없는 고요한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딸의 기억 속에 성경책을 기쁘게 읽던 엄마의 모습도 저장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오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경 구절을 카

톡에 올리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그날그날 마

음에 닿았던 구절들을 올리며 내가 올린 것과 같은 구절이 올라

오면 동질감도 느끼며 서로 응원합니다.

성경 통독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레위기와 민

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2월이 걱정되었는데 벌써 3월입

니다. 2020년의 성경 통독이 단지 성경을 한번 읽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

는 말씀을 찾을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

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 | 차연주 (도미니카 목장,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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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학년 조유빈입니다. 유스부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학생들

의 성경 통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 일정 중 성경을 중심에 

둘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1학년 학생으로서 해

야 할 일들, 학교 숙제와 대학준비 때문에 잠 잘 시간조차 부족하

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팀에서는 서로 대화하면

서, 같은 자매 형제들과 매주 만나며 축복과 힘들었던 점을 공유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현재 유스팀에서는 각각 소그룹 일원들끼리 단톡방을 통해 매

일 성경 읽기를 공유하고 학년별로도 단톡방을 이용해 같이 성

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읽은 내용 중 마음에 담았던 부분

들을 단톡방에 올리고 기도제목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추가 내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브라이언 황 목사님

께서 매일 업로드하시는 개인 성경 통독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학교에 다녀온 후에 기도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

리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치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

도하면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지 물어보며 하나님

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공책에 씁니다. 암송구절은 동생과 함

께 외우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외우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나 그냥 제멋대로 해결하고 싶을 때 갈

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

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

을 기억하면서 ‘이 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

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올해 성경 통독을 끝

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기도와 격

려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글 | 조유빈 (유스부)

성경통독,

자녀들을 응원해주세요!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임마누엘 아이들의 성경 통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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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5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5년 전부터 읽었어요. 처음 2년은 너무 읽기 싫고 힘들었어요. 왜 매일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해! 하

며 짜증도 냈어요. 엄마는 제가 그럴 때 마다 저를 혼내셨어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다고 생각 

했어요. 어느 날은 읽다가 잠들기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만화책 ‘파워바이블’, ‘미술관이 살아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등의 책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내용들을 모두 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2독을 마치고 3독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재미있어

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씀을 읽다 보니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경말씀이 재미있어 졌어요. 가끔은 힘들지만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마음이 찔려요.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당연히 매일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글 | 이예준 (유스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저 말씀 속의 하나님이 내가 아

픈 곳을 고쳐주시겠다’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랐

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갔었어요.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엄마랑 형과 같이 5년을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처음 3

년은 엄마와 형이 읽는 성경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3독이 아니라  3듣 1독 이에요. 지금은 같이 돌아

가면서 성경을 소리 내서 읽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성경 읽는게 많이 힘들어요. 말도 하고 싶

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매일 혼나고 울기도 해요. 

어떨 땐 엄마가 화나서 저에게 읽기 싫으면 읽지 말라고도 하세요. 하지만 전 혼나면서도 읽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예요. 힘들지만 제가 컸을 때 혼

자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 설교말씀이 어렵지 

않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글 | 이예찬 (초등부)

5년동안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읽다보니 

말씀이 

믿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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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유아부

영유아부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큰 도전입니다. 저도 4살과 1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시고 (밥 먹

기 전/후, 자기 전, 아침 식사 전후 등) 읽으시면 아이들도 습관이 들어서 성경을 읽

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꾸

준함과 반복 안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

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글 | 김승균 목사 (교육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

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초등부

초등부 아이들 (3-5학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통

독을 할 때에 같이 읽은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떤 질문을 하냐고요? 첫번째는 읽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

만 이야기에 대해서는 1-2학년 아이들도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아

이들에게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 보다 무슨 뜻인지 (what does it mean?)를 볼때

에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경의 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 김승균 목사 (교육부)

2020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어린이들의 성경 통독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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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부

2020년이 맞이하여 온 교회가 성경통독을 하게되어 기쁩니다. 이 계기로 온 가

정에 단합과 회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꾸준히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려워 하

는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겐 읽는 속도나 읽어야 하는 분량 등의 

면에서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두가지 팁을 드리려합니다.

첫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을 아이들에게 설명 해줘야 합니다. 
간단히 세가지로 말한다면, 1)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

재와 우리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자 섭리자 그리고 창조

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자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2)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왜 살아

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3) 성경은 우리를 변

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와 닮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목적을 확실하게 알

려주는것이 우선입니다. 

두번째로, 유년부 아이들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같은 부분을 함께 읽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 하시

는 부모님들은 매 주 보내드리는 유년부 뉴스레터에서 설교 본문을 찾아 같이 읽

고 Small Question과 Big Question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Small 

Question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 Big 

Question은 아이들이 본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을 나누는 겁

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직접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유년부의 목표입니다.    

유년부 아이들과 소통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나 연락주세요. 

글 | 김성신 전도사 (유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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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 찰스 스탠리

크리스챤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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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ing God means 

looking beyond 

what we can see to 

what God sees. 

Charles Stan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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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실상

구 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無明)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萬有一切)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이적(異蹟)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웁고

창밖 울타리 한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허막(虛漠)의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시가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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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돌
김 옥 남

산골짜기 모나고 못생긴 돌멩이 하나

개울을 따라 꼬불 꼬불 구르고 흘러

바위에 부딪쳐 깎이고 깨어지며

폭풍우 흙탕물에 휩싸여 큰 바다 이르니

집채 같은 성난 파도 덥석 물었다 토해내며

굴리고 얼러 바닷가에 밀어 던지니

험상궂던 돌멩이 어데가고

반들 반들 조약돌 되어 자갈틈에 버려졌네

지나던 행인의 주머니에 넣어져서

사랑으로 깎고 닦아내니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네

우리네 인생길 조약돌 같아라

주님 만나 새사람 되니

이젠 눈부신 흰옷으로 갈아입고

순종의 날개 달고

구름계단 타고 올라가

주님 앞에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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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신간 서적

아픔이 길이 되려면_김승섭
데이터가 말해주는 우리가 아픈 진짜 이유

하나님의 도성, 그 빛과 그림자_김회권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각축하는 현실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니엘 처럼_김근주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엘서를 바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김근주 교수의 
새 저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_전광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뒤돌아보고 
신앙인의 모범과 교훈을 
배우는 책

1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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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도성_아우구스티누스
인류 최초로 시도된 역사 철학서이자 역사 신학서!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_백흥영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행복한 
가정예배

사후대책_조정민
모든 인생은 끝이 중요하다. 
조정민 목사와 함께 읽는 
요한 계시록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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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는 맛이 부드럽고 구수할 뿐아니라 몸의 노폐물을 배출해 주고 열량은 적은 건강 식자재 입니다. 현대인 누구에

게나 권할 좋은 곡식이지만 특히 우리 자매님들에게 더 없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합니다. 마침 얼마전 부터 코

스코에서 신선한 유기농 녹두 (Mung Dal)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녹두로는 여러 음식을 할 수 있

지만 뭐니 뭐니해도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양을 해 두었다가 먹을 수 있으니, 언제든 아

이들 간식 혹은 목장 팟럭으로도 안성 맞춤이지요. 그 밖에도 녹두로 입맛 없으신 노약자 분들을 위한 녹두죽, 녹두를 

넣은 팥죽, 녹두 앙꼬 찹쌀 부꾸미 등등 조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두전을 전통 조리법에서 조금 벗어나 비교적 좀 쉽게 하실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해 봅니다. 

임마누엘 레시피

녹두전 재료: 
녹두 5컵, 

찹쌀 2/3컵, 

해물 녹두(오징어 1

마리나 기타 해물), 

당면 1/3봉지, 

익은 김치 두포기, 

어슷썬 대파 4컵, 

마늘 2 큰스푼, 

곱게 간 깨 3큰스푼

 

1  녹두와 찹쌀을 섞어서 씻어 반나절 충분히 불려 줍니다. 

2 오징어는 총총 썰고 (집에 있는 남은 해물로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오징어는 씹히는 식감       	

    이 있어 좋습니다)

3 김치도 고추가루를 조금 털어내어 총총 썹니다.

4 당면 반 봉지를 삶아서 총총 썰어 그냥 넣어도 되지만, 밑간을 하는 정성을 조금 기울여 준              	

    다면 맛이 조금 낫겠지요. 당면을 삶아서 간장 소금 깨 마늘 대파들과 섞어서 참기름으로        	

    한번 볶아 주는 수고는 옵션!!!

5 대파는 사용 후 어슷썰어서 냉동 보관해도 되는 좋은 양념 재료입니다. 특별히 녹두전에는    

   꼭 대파를 권합니다. 다진 마늘 2큰스푼과 깨를 잘 섞어서 간이 베이도록 잠시 보관합니다. 

   간이 좀 짭짤해도 되겠지요.

6 재료가 다 준비되면 마지막에 불린 녹두를 갈면 됩니다.이때 녹두의 묽기가 녹두전의 성공 여부 	

   포인트입니다. 다른 재료가 축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녹두는 되직하게 갈아 주세요. 물론 믹서기	

   가 잘 안 움직여요. 중간 중간 스푼으로 저어주셔요. 

7 재료를 골고루 잘 섞은 후 각자의 입맛에 맛게 소금으로 간합니다.

8 전의 크기와 모양은 성격에 따라 결정 되더라구요.^^*

 

꼭 성공하세요.
글 | 손경아 사모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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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카툰

글 그림 | 임명진 (호산나 성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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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읽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통 이해가 안가네, 하지만 포기 할 수 없지

독한 마음 먹고 꾸준히 읽다보니

언제부터인지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젖어들며

순조롭게 말씀을 읽게 되었네

종일토록 말씀이 함께하네

- 전기열 -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경외하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통탄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노라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종신 계약서에 도장 찍습니다

- 황현민 -

사행시

성경
통독
언약
순종
 사행시

성경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읽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통크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통해 크나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죄에 절대로

종이 되지 말게 하소서!

- 민민정 - 

성인 교인이면 

경력이 아무리 많다해도 성경

통독 한번 안 한 채로 다른책

독서만 하기를 권하지는 않는다

- 김종욱 -

성경통독이 돌아왔습니다

경자년에 돌아왔습니다

통째로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독하게 마음먹고 도전합니다

- 이용원 -

성령이 오셨네

경쾌하게 오셨네

통 안오시더니

독하게 다짐하여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더니

언제 오셨는지

약속하신 것처럼 오셨네

순종하세 순종하세

종일토록 주만 찬양하겠네

- 박영진 -



45

성취의 기쁨을 원하시나요?

경청의 기쁨을 아시나요?

통달의 기쁨은 경험하셨나요?

독수리 날개치는 믿음으로 창공을 비상하는 기쁨

이 여기에 있어요!

- 주은혜 - 

성경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통독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교인 

성경읽기

- 박지혜 -

성경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매일 자라며

통독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며 협력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믿고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 박정민 -

성경을 읽으세요

경기가 어려울지라도

통독이 어려울지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다 같이 읽어보아요

- 김상민 - 

성령님 오세요! 임마누엘 2020 성경통독의 현장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독합니다

독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2020 전교인 

성경읽기! 성령님 오시옵소서!

- 한순애 -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통크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독하게 끝까지 성경을 읽어 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 조혜진 -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종이 아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특권이

다!

- 김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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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혼 전에 불교신자셨는데 “한 집 안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된다. 어찌 됐든 너와 나는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라는 불교신

자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

고 그런 부모님 아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피아노가 너무 어렵고 싫어 배우는 시간들이 악몽같았던 한국에

서의 경험에 비해 미국에서의 음악 교육은 테크닉이 아닌 자유

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만 했다. 

그러던 중  미국  고등학교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음악

에 대한 흥미를 알게 되었고 10학년 때부터는 유스 프레이즈 팀

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선생님에게서 혼나기만 하며 스스로 재

능이 없다고 생각하던 피아니스트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이곳 미국의 교회로 이끌어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이다.

공부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동시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맏딸

인 티파니 전도사님, 그러한 딸에게 더 넓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자 하는 뜻을 품고 이 가정의 미국 이민 생활 = 하나님이 주관하

시는 삶이 시작되었다.

내가 네 인생을 카운셀링할 것이니 

사실 그녀와 부모님에게는 각각의 우상이 있었으니, 그녀에게

는 부모님이, 부모님에게는 맏딸인 그녀였다. 대학교에 입학해 

프리메드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온 그녀

의 인생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의대에서 공부할 수 

영어연합예배와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실에서 영혼을 깨

우는 듯한 맑은 목소리의 찬양이 더 기쁨과 열정으로 드

리는 예배의 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임마

누엘 교회 영어사역부의 부목사이자 찬양리더로 섬기고 있는 

티파니 림 전도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그

렇게 잘 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 어릴 때 피아노 정말 

못쳤어요” 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인터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자녀로서, 동시에 부모로서 간증

을 마음 깊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티파니 림 전도사님 가정은 속초에서 부모님이 섬기던 작은 교

회의 어린이 사역을 뒤로하고 그녀가 열네살이 되던 해 미국 뉴

욕으로 이민왔다. 한국에서부터 섬기고 있던 어린이 사역을 위

해 아이들 예배에 피아노 반주를 했던 그녀에게는 피아노가 너

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옆에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신 어머니가 계셨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Tiffany Lim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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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

들었다.

 부모님의 세상에 그려있는 사각형 안에 맞지 않는 자신이 모자

라게 느껴지고, 자신 안의 미움이 찬 것이다. Mental breakdown 

(정신 고장) 후 찾아온 우울증과 그로 인한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라는 진단이 그녀에게 내려

졌다. 2학년을 마칠 때 즈음 폭발하여 결국은 자살충동을 느낄 정

도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주변 분의 도움으로 먼 교회

에서 운영하는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께 말씀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카운셀링을 통해 조금씩 치유를 받던 

중이었다. 의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좌절

해 있던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너의 능력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때에, 나

는 너를 사용하여 일을 할 것이다” 였고, 곧 신학교에 지원을 하며 

치유를 해보겠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 입학 

지원, 그 지원 에세이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어떻게 지금까지 

관여하셨고 인도하여왔는지”를 고백하는 과제였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인생에 동행은 하셨지만, 정말 제가 힘들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어디 계셨나요?” 

에세이를 앞두고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녀를 꽃피는 따뜻한 봄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부딪히며 깨지며 터질 때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

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꼼꼼하게 보여주셨다. 

내 안의 우상을 버려야 살 수 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

어한 맏딸로서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

관하심을 인정하고 인생의 카운셀링을 맡기자 그녀의 사각형 안

에는 없던 신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이제는 우상이 아닌 

부모님께 상의가 아닌 통보를 드렸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당신들

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기회를 위한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갈라지고 상처받은 가족을 함께 부르시

며 일하셨고,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신학의 길이 시작되었다. 

여성사역자로 강하게

티파니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많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이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아마도 더욱 높아졌

나보다. 아버지의 건강문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교통사고, 다니

던 교회의 화재는 물론 집의 화재 등 그녀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

됐다. 신앙생활은 더 쉽지 않았다.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 

온 그녀에게는 여성사역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신학공부를 가

로막는 주변의 사건을 겪을 때 마다 여성은 사역하면 안된다는 

뜻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 고민하며 기도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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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틀린 것이라면 제발 스탑해주세요”  그러나 지

나고보면, 그녀가 신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마음 속에 가장 큰 짐으로 있

던 것들을 사탄이 터치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단련하며 이겨내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 것이다.

“제가 공부하기 싫어 제일 마지막까지 미뤄놨던 구절이 있어요. 혹시

나 하나님이 정말로 여성은 사역자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실까봐 두려

워서였죠. 어느날 같은 고민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성경구

절을 직접 헬라어로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의 고민은 사라

졌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12)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34)

나에게 있어 찬양 = 숨쉬는 것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처럼 티파니 전도사님도 다른 사람에 대

한 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찬양도 크게 하고 손도 마음껏 들고 싶

고 또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하면 한다고 안하면 안한다고 시험에 드

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며 직면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주님이 간절

히 필요했고 주님을 꼭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

의 시선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만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 누가 

보는 것도 신경 안쓰고 주님만을 위해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강

단(깡)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히스페닉 교회에서의 섬김

의 경험도 큰 배움이었는데, 그들은 얌전하게 경직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보다는 부자유함을 뚫어내고 하나님께만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사회 

엘리트 계층이나 마약하고 막 나온 홈리스 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구르고 자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서 

하나님 외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나오는대로 연주를 시작해요. 

떠오르는 대로 찬양과 이어지는 기도를 

하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

고 결국 하나님은 제가 가졌던 갑갑한 마

음을 뚫어내시죠. 제 입에서 “예배합니다” 

찬양이 나올 때 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

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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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No.1 과제는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는 것
 

우리 많은 부모들의 고민을 다 읽고 있는 듯, 우리시대의 이민자 가정으로, 부

모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티파니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

고 있자니 인터뷰에 참여한 편집팀원들이자 가정의 어미인 자들의 가슴이 뛰

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도록 돕는 일에는 아

주 열심이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은  열심히 못하십

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 중에, 혹은 말씀을 읽으며 삶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 쉽게 망쳐질 수 있는 많은 갈림길 속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

모님 곁에 있을 얼마 안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면서 혹시나 엄마나 아빠가 실수를 하

실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실수 하셔도 되요. 하나님이 다 아

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일단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모두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새벽예배, 찬양예배 등 모든 예배마다 부모님을 따라 다니며 교회 안에서 보낸 

유년시절. 부모님 무릎 위에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매주 금요일 밤은 말

씀과 찬양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 부모님 방에서 다 같이 잠드는 선물

을 받았던 한국에서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티파니 림 전도사님. 그리고 14

살의 작은 이민자 소녀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천국이 땅에 내려오는 듯한 

기쁨을 느꼈던 그 예배의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자로 안과 밖이 

단단한 여성 사역자로 거듭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숨쉬며 하나도 빠

짐없이 계획하신 대로 빚어내신 순간들임을. 쉴 새 없이 나오는 그녀의 찬양은 

마치 소중한 간증과 같은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성질에 맞춰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떤이에게는 꽃을 

주시기도 하지만 소심하고 걱정 많은 저에게는 자꾸 터뜨리시며 계속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글 | 편집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한 저의 팁 이라

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며 시

험에 든 사람이 있을까 의식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

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찬양과 기

도로 스스로 뚫어 내야 할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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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이모저모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손원배 담임목사님의 예순 네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목사님 생신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는 자리

를 가졌습니다. 매년 친교부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권사님들께서 전교인들에게 써빙을 해오셨는데, 올해

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생신이어서 각 예배 후에 케이크를 자르고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시

간을 보냈습니다.

손원배 목사님! 26년간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영원

히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원배 담임목사님 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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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 리더 수련회

2020년 2월 1일 임마누엘 장로교회 비전청년부 리더들이 

함께 북가주 금식기도원으로 일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2020년 한 해를 감사와 겸

손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라며 각자 섬기는 위치를 위해 기

도하고,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

들을 가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말씀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비전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

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임마누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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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통독 소그룹 리더 모임

지난 2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월 성경 통독 리더 훈련이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산돌 목사님께

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개요를 강의하였습니다. 참석 인원은 전체 소그룹리더 169명 중에 124명이 참석

하였고, 편집부에서 주관하는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설문 조사에 89명이 참여했으며, 강의 후에 초원별로 리

더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그룹의 리더들은 그룹의 특징과 진행 과정 등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과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성경 통독에 참여한 928명의 성도님들께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요한 계시록까지 잘 마

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리더 한사람 한사람 쓰임 받길 다짐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한 리더 한 리더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올 한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

한 쓰임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글 | 비전청년부 회장 김용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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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공동의회

임마누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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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경, 시작 시각 30분 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로비에서 display 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기도 하

고, 줄을 서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흰색, 분홍색, 파란색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약

간 상기된 표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투표하기 전 목사님의 지시사항을 경청하고, 다섯분의 

장로님 선출,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선택할 때마다 매번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을 뽑는 진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신 여러 선거위원님, 순조롭고 평화롭게 진

행된 공동의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확인하는 우리 임마누엘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글 사진 | 윤영숙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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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졌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동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며, 

그 분이 앞으로 저를 치유 하시고 저를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하

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

는 중에도 저를 묶고 있던 사슬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는 교만은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합니다. 다른 

모든 죄에는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징후가 있습니다. 정욕

은 강한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 죄이고, 탐심은 풍성하게 먹고 마

시고자 하는 육제적 죄이며, 탐욕은 무엇인가를 강하게 갈망하

는 정신적 욕망이며, 나태는 게으르고 끊임없이 쉬고자하는 욕

구이며, 분노는 타인에 대한 불타오르는 화를 의미하며, 시기는 

타인에 대한 질투를 나타냅니다. 제 생각에는 교만은 나타내는 

표징이 없어 보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아시안 사

회에서는 이런 교만이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겪고 있지만 인식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덜 눈에 띄고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최고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

다. 이것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가 만든 핑계였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저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

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Jason choi  (9th grade)

저는 몇 달전 설교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극

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님을 통해 제게 주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삶

을 그 분께 바치고, 그 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기

로 결심했습니다. 

수련회 전에 제 삶은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

님께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저의 죄와 약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보다는 확실히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는 하나

님을 더 사랑했지만,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언급하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여한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육

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성경을 아무

리 읽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

Youth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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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의 죄의 인식을 통해 계시가 생겼습니다. 비록 세상

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은 통합 미적분을 잘하는 사람이나 저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

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나 사전 전체를 외운 소녀나 모두 

소중합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님만큼 하나님에게 잘 알려

져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붙이려고 하는 라벨이 무엇이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것은 사랑이란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실

질적으로 사회적인 외톨이입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

고, 저의 짐을 내려놓을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뿐이었기에 길

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같은 또

래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InReach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

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은 모두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

는 가족이란 울타리 밖에서 처음으로 환영 받는 느낌을 받았

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부분이라

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련회에서 저는 신입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 친구였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부드럽지 않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정직하였기에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

들였습니다. 

수련회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다

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로 탈

수 증세가 오기도 했지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전

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형제들

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

습니다.

For some background, i was saved just a few 
months ago while reflecting on a sermon 

and realized that i couldn’t overcome my sin by my 
own power- i received the incredible gift he had given 
me through jesus christ and finally understood that 
i needed to put faith in god; therefore, i dedicated 
my life to him and decided to serve him, obey him, and 
strive to live like jesu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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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always feel the need to be at the top and do 
better than others. I convinced myself that this was 
simply because of my aspiration to succeed in life, but 
that was something i made up because i didn’t want to 
acknowledge my sin. 

During pastor chris’s sermon, i realized that the real 
reason i wanted to be at the top was because of my 
pride- because i could not stand the fact that there was 
someone out there smarter than me, better than me, 
wiser than me, more spiritually founded than me.

However, through the recognition of my sin came a rev-
elation- that although the world may describe another 
as better, in god’s eyes, i am still loved just as equally 
as the guy who knows integral calculus. I am as pre-
cious as the girl who memorized the entire dictionary. 
I am as well-known to god as pastor brian. Whatever 
labels the world tries to put on me doesn’t matter as 
long as i am loved by god, and he does love me. This 
leads to the next topic: love.

I’m a lonely person. I’m shunned at school and i’m prac-
tically a social pariah. I had no one to rely on, and i felt 
lost because the only output i had for my burdens was 
god and, to be completely honest, i wanted a person 
around my age to talk to.  So when i first joined in-
reach, i felt genuinely loved. I quickly made new friends, 
and they all loved m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out-
side of my nuclear family, i felt accepted. However, i 
didn’t know that it was just a small taste of god’s love.

At retreat, i grew closer to the freshman boys. They 
had always been my friends, but i wasn’t vulnerable in 
front of them and didn’t have confidence in them. How-
ever, that changed as we opened up and were honest 

Life wasn’t necessarily horrible before retreat. I was 
definitely doing better than before, as i strived to obey 
god and recognized my sinfulness and weakness. I loved 
god more than before, but i wasn’t filled with the in-
explicable joy the youth pastor had mentioned in the 
lead-up to retreat.

The reason i came to the retreat was because of my 
anxiety. I felt physically and mentally weak, and no mat-
ter how much i read the bible or prayed, it felt like 
god didn’t answer me. I started doubting god, and while 
my anxiety didn’t suddenly disappear during retreat, my 
faith in god was restored and i trust that he will either 
heal me in the future or do something greater. While i 
still have anxiety, i feel that i am liberated from some of 
the chains that used to bind me.

Moving on, one of the biggest sins i’ve struggled with is 
pride. In my opinion, pride is the most dangerous out of 
the seven deadly sins. All the other sins have physical, 
emotional, and/or mental manifestations that are easy 
to spot- for lust, you feel strong desires and physi-
cally sin, for gluttony, you eat or drink in abundance, 
for greed, you strive strongly after whatever you are 
greedy for, for sloth, you are lazy and perhaps sleep 
interminably, for wrath, you feel burning anger toward 
people, and for envy, you feel strong jealousy toward 
another. But pride, at least for me, was hidden.

Pride is often prevalent in the asian community as a re-
sult of the confucian ideal of bringing honor to your 
family- an ideal that is so ingrained in the minds of nu-
merous parents and even children. This makes it even 
less noticeable and dangerous, since a large population 
of the korean society suffers from pride but is com-
pletely obliviou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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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ach other. We accepted each other for our 
brokenness, and there was no shame whatsoever.

Also during retreat, i tried to love others the way 
god loves me. And when i prayed for my brothers, 
when i loved them, i also felt loved for some reason. 
I can’t quite explain it, but i never grew tired while 
praying for my brothers. I should have been drained, 
as i prayed for an innumerabl.

Annette kim (10th grade)

2018년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때 저

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제 안

의 모든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

지만 2019년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복

음을 나누기가 너무 두려워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으

로 제 자신에게 실망한 상태로 12월 가족 수련회에 참석했습

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여전히 험담, 거짓말, 욕설, 질투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떠올릴 때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을 때 저

를 다르게 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제가 타인의 외모를 조롱

하고 저주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관

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또한 말주변이 부족한 제가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함

을 느끼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결점투성이인 제 자신

에 대한 부끄러움, 부족한 제 말주변이, 가장 친한 믿지 않는 친

구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훌륭한 선물인 복음을 전달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때때로 제가 넘어져도 자비가 넘치시는 주

님은 저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1년 전 저를 받아 주신 그날 이후

로 저의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

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과 때때로 제가 그 

것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매일 저를 단련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갈구하는 기도 예배 시간에, 저의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극보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할 수 없었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예배 전에는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예배 후 저는 더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자신의 결함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기쁨과 힘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했

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께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늘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가득찬 마음으

로 집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

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용기를 제게 

주셔서,  팀원 중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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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제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넘

어 질 때 저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악마의 거짓말보

다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매일 매일이 죄와의 싸

움이며, 성령께서는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에 맞서 싸우고 극복

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When the lord had saved me back in 2018, i 
thought i would become a completely 

new person immediately and that all of my fears would 
disappear. However, as 2019 progressed, i became 
very discouraged because i still struggled with sin 
and because i was too scared to share the gospel. 
By the time i arrived at the family retreat in decem-
ber, i was very discouraged and disappointed in myself.  
Though i had received jesus as lord, i still found my-
self committing the sins that i thought i was freed 
from, like gossiping, lying, swearing, jealousy and 

hurting others. When i reflected on those instances, i 
distanced myself from god because i was full of shame.
At school, i realized that people saw me differently 
when i told them i was christian. For my non-christian 
friends who knew i went to church, i felt too hypocrit-
ical to tell them about jesus, because they had been 
with me when i made fun of others’ appearances and 
when i used my mouth to cuss. Also, i was insecure 
about my lack of eloquence and my fear of approach-
ing others to declare my faith and share the gospel. 
My fear of rejection, shame of my own flaws, and in-
security of speaking prevented me from wanting to let 
others know of the wonderful gift that i wanted my 
non-believing best friends to enjoy.

However, through the retreat, the lord reminded me 
that even though i still fall sometimes, i’ve been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since that beautiful day that i 
had accepted him a year ago because i am his child who 
he will never stop loving. He reminded me tha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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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ble to be righteous on my own, so he is refining me 
and pouring out his mercies upon me every single day, 
and that he has been changing me even though i don’t 
see it sometimes.

Then, during one service where we prayed for the out-
pouring of the holy spirit, i prayed for the spirit to 
fill me to overcome my cowardly and shameful heart. 
I also prayed for him to fill me so that i could share 
the gospel, something that i had never been able to do 
even after i had been saved. Before that service, i was 
scared to go back home after retreat, but during the 
time of prayer, he filled me with joy and strength and 
courage to let him be known without being ashamed of 
the gospel or hating my flaws.

I walked into the family retreat full of shame because i 
thought that the fruit of the spirit hadn’t been grow-
ing in me for the past year, but i walked out of the 
retreat reminded that the lord is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and that he is shaping me to be more like 
christ. I came home filled with so much joy, falling 
even more in love with the beauty of christ. The lord 
filled me with courage to speak to others about him. I 
was even able to share the gospel to one of my team-
mates a while ago, and he put the words in my mouth 
and gave me confidence. God is a god that doesn’t 
leave me behind but is a god that picks me up when i 
fall, and he is a god who is stronger than all of the 
devil’s lies. Everyday is a fight against sin, and the 
spirit is helping me fight and overcome fear, shame and 
insecurity. Now, i am no longer ashamed of my weak-
ness, but i find joy in the process of becoming more 
like jesus through the work of the spirit.

Da hee (esther) yang  (10th grade) 

지난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커

뮤니티의 도움을 통해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

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

상하고, 기도하며, 또한 저를 돕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

속 유지했고, 제 인생에서 가진 모든 특권과 기회에 감사했습니

다. 저는 이 관계가 일년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렇지 않았습니다.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에게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 할 수 없을 

때 낙담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느끼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고, 목표를 달성했

을 때도 제 앞에 놓인 더 많은 도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잊어 버렸고 교회에 가는 것은 평범한 일요일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제가 원

하는 방식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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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친구들, 청년 목회자, 가족을  통해 저에

게 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기대

하지 않고 단순히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정말로 저를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첫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

동안 그 분께 냉담한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

고 보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수련회 내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제 마음속의 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설교 때마다 제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과 하나님께 정직할 것”에 대해 제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

안, 저는 저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속

박에서 풀려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분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그룹과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간증을 전하

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의 계획과 길을 보여 

주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에게 더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을 어려워했지만, 기도 중에  저와 같이 삶에서 고통 받는 그리

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분을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거의 저는 토요일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사역

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때마다  항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하

다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

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두려움과 고

통을 대해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여정에서 직면 할 수 

있는 더 많은 난관에 대비하기 위해 저의 정신과 신앙을 강화하

고 그것들을 사용하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하나

님께서는 갈등조차도 저와 저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축복이었습니다.

Last retreat, i was able to feel the grace and 
love of god in my life and the supportive 

community he provided me with. Therefore, i got con-
firmed and continued to grow my faith with the help of 
family and friends by consistently reading the bible, 
reflecting upon it, and praying. I continued the deep 
connection i had with god and was grateful for all the 
privileges and opportunities i had in my life. I thought 
this relationship would continue for the rest of the 
year, but it did not. 

As i entered the first semester of school in septem-
ber, i was faced with various fears. I feared challeng-
ing myself and reaching out to other people in a new 
environment, and was frequently discouraged and dis-
satisfied when i could not reach the goals i set up 
for myself. The transition into a new environment felt 
like a huge jump and challenge to me. Therefore, i was 
not able to experience true happiness and joy i used 
to feel in my everyday life, and even when i achieved a 
goal, i was overwhelmed by more challenges to come. 
That was when i started to drift away from god. I con-
stantly forgot to read the bible, and going to church 
just became a part of my regular sunday routine. I did 
not try hard to talk to god, and had some kind of blame 
towards him for not making my life go the way i wanted 
it to go. However, god still spoke to me through var-
ious people around me, including the youth pastor, my 
family, and friends who constantly prayed for me and 
asked for my prayer requests, reminding me to con-
nect to him. When i was planning to go to this retreat, 
i did not expect much and simply thought of it as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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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laxation. However, god really did have some-
thing bigger planned for me. 

On the very first day, he spoke to me, telling me 
that he still loves me with all his heart despite 
the attitude i had against him. I had a cold heart 
against him for such a long time, but he still came 
for me, showing so much love and care. Through-
out the retreat, i was able to open up about the 
burden i had with others and feel something fill-
ing up in my heart every sermon. During pastor 
jed’s sermon about being honest with myself and 
god, i could speak to god about the fear and emo-
tional stress i had, and as a response, he gave me 
a relief to let everything go and focus on him; it 
felt like i was unchained from my struggles. He 
then gifted me with the ability to speak about him. 
As i shared my testimony of fear and struggles i 
was going through with my small group and oth-
ers in my grade, i could witness god showing his 
plans and way to numerous people. He also gave 
me the strength and grace to pray for others. 

For me, it was always hard praying out loud for 
others, but during prayers, i was gifted with the 
power and wisdom to pray for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were also struggling in 
their lives. By the end of the retreat, god told me 
to rely on him and that i should serve at church 
more actively. Before, i always had an excuse of 
not having enough time when there were church 
events on saturdays or when other people con-
vinced me to join ministries. However, this time, i 
was filled with the heart and eagerness to serve 
that i wanted to join a ministry with joy. Now that 
i look back at the challenges of fear i had, i be-
lieve god was trying to use them to strengthen my 
mentality and faith to prepare me for more strug-
gles that i might face in my spiritual journey. This 
retreat was truly a blessing in which i came to 
realize that god planned everything for a reason, 
even the struggles, to build me and my faith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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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간증 

고 미국에 와서는, 제가 몸 담은 실론 목장의 목자님과 부목자님

께서 자신들을 내려 놓고 희생하는 헌신적 생활에도 그 모든 것

이 기쁘다는 모습에 제 마음의 균열은 더욱 커져 갔으며, 결정적

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은 진리가 저기 있으니 그

것을 믿기로 하는 결단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저 바

라보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추상같은 설교 말씀에 저의 완악한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참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하나

님의 계획에 조연자로 출연한 제 아내, 목자님, 부목자님, 목장 

식구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인데, 이 많은 사

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영광과 긴장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산호세 평원의 실론 목장에서 이정석 목자님, 이소

영 부목자님 인도 아래 목장 식구들과 즐겁게 목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강헌식입니다.

저는 근 20년 동안을 무늬만 신자인 채로 신앙 생활을 해 왔습

니다. 믿음이 돈독한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는 설교 시간에 졸면서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제가 소중히 생

각하는 가치의 절반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빠지

지 않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가치에 배반하는 생활

을 하는 것 같아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에 대한 미안함을 안

고 살았습니다. 그 미안함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

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았고 주기도문을 말하지 않

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동안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내려 

놓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어둡고 추운 간병실에

서 ‘아내를 살려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노라’는 저의 이기적인 기

도에 응답해 주셨고, 합리적 사고의 잣대로만 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입다물고 있었던 저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

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제 아내를 통해 완악한 저

의 마음에 균열을 내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

시작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저 바라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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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자신이 삶의 주인’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마

음은 고민, 걱정, 불안함 등을 안고 살아가며  그 가치관을 내려 

놓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이면에는 생존하고자 하는 본

능,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이 인생의 주인이면서도 결국은 죽어야 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허무하고도 아이러니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하

나님을 떠나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부인하는

데서 생긴 죄라는 것을,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는 것을 말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 죄를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

을 하여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오직 제가 진 죄를 대

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하게 믿음으

로써 씻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고백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가고자 결심한 신앙의 길은, ‘제 생명과 제 모든 것

을 거는 모험이자 도박이며 신앙을 잃게 되면 자아라는 전체

가 무(無)로 돌아갈 것이나 신앙을 얻게 되면 자아는 물론 영원

과 삶의 실재를 차지할 것’ 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말

을 떠올려 봅니다. 

반드시 이 모험에서 영원과 삶의 실재를 차지 할 수 있도록 ‘마

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사랑하는 제 아내, 목자님, 부목자님, 목

장 식구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인도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행복하도록 비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상

황에서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 갈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

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되새기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

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
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
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
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
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후 12:9)

글 | 강헌식 (실론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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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말대꾸가 늘고 부모님 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면서 점점 아이

가 멀어져 가는 아들을 보며 저는 요즘 종종 울고 싶기도 합니

다. 회사를 다니는 엄마를 둔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맛있

는 음식도 못 먹는건 아닌지…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엄마

의 시간과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지라는 불안은 늘 있었습니다. 

유난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아이라서 사춘기를 정통으로 제대로 

맞이한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마음으

로 어떻게든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춘기” 라는 고비가 지나가면 아들에게 다른 문

제는 없을까?  대학 입시, 취업, 인간 관계, 결혼 등등 살면서 고

민하고 울고 싶은 날은 계속 생길 테고 어쩌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고 아들의 다음 세대까지 반복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아이가 5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등

부에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보고  더 없

이 감사했습니다. 가정 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 

( Youth Connect) 에도 참가하여 엄마와 같이 웃고 울었던 좋은 

추억을 나누기도 했고  그 감동으로 다음 해에는 가정 사역부에 

인형을 잃고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온몸으로  울고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1살 때의 아들입니다. 평소 잘 울지 않는 

아기 였기에 그날을  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다른 아이에게서  빼앗아서라도 울음을 멈추게 하게 싶었던 제 

철부지 같은 생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은 아이가 울때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던 초보 엄마였던 저와 달랐습니다

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남편은 우는 아이를 꼬옥 안고 사랑스럽

게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 웃고 있습니다.   

열세살이 된 지금 아들은 사춘기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울고 있

을지도 모릅니다. 유행하는 옷이든 스케이트 보드이든 갖고 싶

은데 빨리 자기의 손에 안 들어와서 조급한 마음에, 또래의 친구

들을 많이 신경쓸 나이여서 친구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고민

과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며하고 싶지 않은 운동과 과외 활동을 

엄마 아빠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속상한마음으로 울

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울때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67

봉사자로 참가하면서 청소년 감동 캠프에서 봉사할수 있는 축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같이 중등부 봉사자로 참여했

습니다. 6학년 때 아들이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입

교를 받는 축복된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지와 프로

그램 영어 번역 봉사에  아들이 감수를 하게 참여시켰는데 아들

은 귀찮은 듯 하면서도 잘 도와주었고 그렇게 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감정의 기복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업 다운

(Up & Down)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리콘 벨리에서 살면

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저는 똑똑한 인재를 많이 보고 일하

는지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있지만  그쪽으로 관심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실망도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그쪽으로도 재능이 없는데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엄마는 조바심으로 그리고 꽃길만 걷게 하

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의 울 권리도 빼앗으려고 하는건 아닌지.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A를 받아오면 좋아하고 실패하

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할지 모르는 엄

마는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고 싶다고 인형을 빼앗아 주어서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던 얄팍하고 근시안적인 엄마의 바램보다  더 큰 계획

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더 강하게 성장하도록 우

는 아들을 그냥 울게 놓아 두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 죄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로 꼬옥 안

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20년 전, 저는 실리콘 벨리의 홍보 회사에 취직이 되어 취업 비

자를 받고 큰 이민 가방 두개 들고 미국에 왔다고 좋아했었습니

다. 기쁨은 잠시이고 정착이 힘들고 원하는 데로 빨리 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얼마나 많은날을 울었던지, 바닥에 떨어져 더이

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좌절할때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을 바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꼬옥 안아주시며 그의 위

대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는 울고 있고 그런 아이를 보며  엄마도 같이 울고 있

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바

라보시며 꼬옥 안고 계십니다.

후기: 울고 있는 아들의 사진은 한장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사진을 찍을 기분도 아니고 정신도 없고 해서… 결국 인형

의 주인인 친구 아이의 아빠가 이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 사진을 

최근에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나마  울고 있는 사랑스런 

아들의 사진을 찍어 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퉁퉁거리

는 지금의 사춘기 아들 사진도  많이 많이 남겨 두어야 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면 분명히 내 입가에서 미소가 나올것입니다. 

글 | 김수연 (모로코 목장, 가정사역 섬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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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소개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주고 묶어주신 소중한 인연, 저희 목장, 양

들 한 마리 한 마리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목장은 저를 제외하

고 90년생부터 96년생까지 개성 넘치는 인물들로 현재 총 11명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어색한 첫 만남은 2019년 12

월 29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목장이 조용한 

목장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편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오디오를 채우

는 양들 덕에 조용하고 깊은 나눔이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부족

한 목자를 오히려 생각해주고 도와주려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귀한 양들입니다. 아직 두달 정도 밖에 안되서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할 말만 해서 소통의 부재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훈훈한 정이 흐르는 유쾌한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

은 건전하게 주로 보드게임을 즐겨합니다. 때로는 불신이 시험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또 서로를 알아간다고 믿습니다. 

양떼 목장 멤버로는 언제나 하이텐션 사랑스러운 등산러버이자 

카페봉사하는 비타민 전도사 은주, 목장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

도 마다하지 않는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천재 길순이, 예

쁜 외모에 볼링과 모든 스포츠를 섭렵한 걸크러쉬 달기, 청순한 

외모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수민이, 저 멀리서 예

배 드리러 오는 기특한 분위기 깡패 얼굴도 마음도 예쁜 은근 애

교쟁이 혜수, 우리 목장 새내기 ‘상남자는 나다’ 맛있는 것 아니

면 안 먹는 태영이, 성실함과 지성의 아이콘이자 인사는 주먹으

로 찡하는 은근 귀요미 주성이, ‘이 중에 하나는 터지겠지’ 하는

데 정말 몇십 개 중 하나 터지는 개그맨, 목공과 볼링의 능력자

이자 허세남 태훈이, 지성을 겸비한 의리녀이자 매력 부자인 카

페 봉사하는 통큰 언니 세은이, 귀여운 막내이자 미디어팀에 찬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청년부에서 목자를 섬기고 있는 윤

주영 자매입니다. 글을 잘 적진 못하지만 우선 청년부 목

장 소개는 처음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청년부에 대해 전해드릴

까 해요. 현재 청년부는 대략 90명 정도로 학생 또는 직장인들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늘 찐 알맹이 같은 말씀 전해주시는 친근한 이산돌 목사님과 함

께 분기별로 성경공부도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홀리파이어 예배

를 드리며 유치부, 아동부, 찬양팀,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조용

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갖

지만 매월 마지막 주에는 자율목장으로 다른 목장과 함께 식사

도 하고 놀이도 하고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보냅니다. 

비전 청년부의 귀여운 양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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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팀까지 섬기는 멀티플레이어 남친룩의 정석 주열이, 그리고 

귀여운 동물을 사랑하는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올해 표어는 “하나님을 보자”로 저희들이 즐거울 때

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

희 목장도 청년부와 함께 성경통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

다.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서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함께 남은 한해 끝까지 말

씀 읽기에 힘써 하나님도 더 깊이 알아가고 저희도 서로를 더 알

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청년부에 매주 새 가족이 찾아오는 풍요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3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각각 목장으로 등

반하게 됩니다. 새가족환영팀이 맡은 역할을 잘 해주어서 현재 

목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지만 그만큼 베이지역에 주님의 자녀들

이 양떼처럼 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

리 목장뿐 아니라 비전 청년부가 각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나누

고 자라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려먹어 주시

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글 | 윤주영 (비전청년부, 양떼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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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학기 등록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만 손에 쥐고 도와줄 

지인, 친척 하나 없고 어디 머물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서 무작정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출국 이틀 전 아는 학교 선배를 통해 제가 도착할 시에

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분께 공항 라

이드 부탁을 드렸고 그 교회 교인의 픽업을 받아서 목사님 댁

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였고, 저와 아무런 관

련이 없는 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처음 하셨

던 말씀이 “제가 수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 보았지만 형제님처

럼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 유학 온 사람은 생전 처음 

봅니다.” 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큰 암수술을 받으시고 몸을 회복하는 중이

셨고 가난한 유학생 교회였기 때문에 사모님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중에도 저를 거두어 주시

고 아드님이 방학이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약 2달 동안을 집에

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대학 4학년 때 진로를 위해 금식하며 기

도했을 때 전임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학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즈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미 대사관 인터뷰 없이 학

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1년 비자를 받았고 원하던 신학 대학

원 진학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

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제

게 주셨던 말씀이 창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

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을 얻을  것이니라.”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늘 어려웠던 저희 집안 형편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

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

여 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교회 식구들, 선교 단

체 선후배, 그리고 몇 친척 분들을 만나 기도 편지를 드리

고 기도와 재정 후원을 부탁해서 약 450여만원 정도가 모

였습니다. 그것으로 비행기 왕복행 티켓을 끊고 환전을 하

고 나니 손에 $1300만 남았습니다. IMF사태가 터진 직후

라 환율이 좋지 않았고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도 귀국하

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서 받는 도움 하나도 없

이 유학길에 오르려던 참이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 가기

로 했던 ESL 어학원의 첫 학기 등록금이 $2800정도 였습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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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 소개로 중국 식당 주

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풀타임으로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파트 타임으로 일

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신학교에 진학할 여러 준비들을 하며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 4월에 미국에 와서 8월에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

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가난했던 광야의 시간이였지만 믿음

으로 사는 경험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복된 시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위기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도울 천사들을 붙

여 주시고 로뎀 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를 먹이시듯  제 필요들

을 채우시고 돌보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해 전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

에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얻으며 더욱 더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겠다는 결심을 했었습

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부분적으로나마 창 12장 3절 말씀

이 이제 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져 나감을 보게 하셨습니다. 

작년 중고등부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첫째 아들 연우가 

자기 학교에 없었던 크리스챤 클럽을 새로 시작하며 모임을 

통해 믿는 학생들과의 교제 뿐 아니라 기도하며 믿지 않는 친

구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이끄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

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의 삶 뿐 아니라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해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주님

이 주신 말씀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의 중요한 기점마

다 말씀으로 임재 하셔서 제 가는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신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길, 끊이

지 않는 주님의 성실과 인자가 저희 가정과 제 아이들의 삶

에도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늘 성도님의 친구

가 되며, 복음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

이 되고 말씀의 간증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

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3)

글 | 조종연 부목사 (신앙위원회, 전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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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에 교우를 추천하거나 원고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당 항목에 표를 해주세요. 추천된 목장

이나 가정예배는 편집부의 취재 및 인터뷰 혹은 원고 기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목장 이야기 – 목장 예배를 소개합니다. (     )

2. 가정예배 –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가정예배를 소개합니다. (     )

3. 에녹과의 만남 – 노부모님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편집부에서 인터뷰합니다. (     )

4. 친구 소개장 – 임마누엘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     )

5. 임마누엘 레시피 – 가족 건강식 또는 목장의 대표 요리를 함께 나눕니다. (     )

6. 개인 간증문 (     )

7. 시, 수필 (     )

8. 자유 기고 (     )

------------------------------------------------------------------------------------------

추천인/참여를 원하는 분의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 추천하시는 목장 및 교우 __________________

‘임마누엘’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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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사진전 사진 수집
임마누엘 40주년 기념

임마누엘이 4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맞아 '추억의 
사진전'을 열고자 합니다.

1979년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와 성도님들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 숨쉰 세월을 담은 한 장의 
사진들이 모여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만들어 
집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집 내용: 1979년 ~2020년 5월까지 사진과 

설명 10줄

제출 기한: 2020년 5월 31일

제출처: kepceditorial@googlegroups.com     
 또는 사진 수집함



임마누엘의 
행복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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